
프랑스, 플래스틱 발판삼아 기지개!
크레디리요네은행, 산업생산 1.2% 상승 기대 … 제약․화장품도 성장세

2001년과 2002년 답보상태를 보인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2003년에는 제약, 방위산업용 전자설비, 플래스틱 등을 

중심으로 1.2%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프랑스 크레디리요네은행에 따르면, 2003년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2002년보다 다소 나아지겠으나 기업들의 투자

가 여전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대비 1.2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설비재는 방위산업용 전자설비 및 기계설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방위산업용 전자

설비는 2002년 라파렝 정부가 방위산업설비 구매계획을 밝힌 바 있어 생산이 늘어나고, 기계설비는 이웃 독일의 

기계업종 경기회복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.

또 조선은 주문감소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정보․통신분야는 2002년보다 다소 감소 폭이 줄어든다 

하더라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. 자동차 분야 중 승용차는 2002년 수준을 유지하나 승합차는 하

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.

중간재 산업에서는 플래스틱, 제지, 금속가공 분야가 각각 4.0%, 2.0%, 1.0% 상승하면서 산업활동이 다소 활발

히 이루어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 페인트(0.4%)도 미미하나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, 소비재는 가계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, 의류, 직물, 신발산

업은 경쟁력 약화로 2003년에도 침체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프랑스 산업전망(2003)

설비재
방위산업용 전자설비(+5.0%), 정밀기계(+1.9%), 기계설비(+2.1%), 승용차

(+0.5%), 항공설비(-4.0%), 승합차(-5.0%), 조선(-10.0%), 정보통신(-10.0%)

중간재
플래스틱(+4.0%), 제지(+2.0%), 금속가공(+1.0%), 페인트(+0.4%), 전자부품

(0%), 자동차부품(0%), 제철(0%), 주물금형(-4.0%)

소비재
제약(+10.0%), 화장품․향수(+5.1%), 식료품(+1.5%), 가구(+1.5%), 전자제

품(0%), 섬유(-10.0%), 신발(-12.0%), 의류(-15.0%)

제약산업(10.0%) 분야는 가격이 저렴한 일반의약품 소비권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증가로 2002년보다 크게 

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. 화장품․향수는 5.1% 성장이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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